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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lect native ground cover plants for sod culture in an organic apple orchard by 

estimating the effect of three native ground cover plants, Glechoma hederacea, Thymus magnus, and Ixeris stolonifera, on 

the soil coverage, time-periodic weed occurrence, fruit characteristics, and soil chemical properties. The plant height of G. 

hederace, T. magnus and I. stolonifera were 15.0 ㎝, 13.4 ㎝ and 7.2 ㎝, respectively. The dry weight of G. hederace, T. 

magnus and I. stolonifera were 463 ㎏/10a, 247 ㎏/10a, and 255 ㎏/10a, respectively. The plant height and dry weight of G. 

hederacea were higher than in the other species. T. magnus and I. stolonifera having relatively lower soil cover rate during 

their life cycle produced a lot of weeds in the orchard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In contrast, G. hederacea showed 100 

percentage of ground cover in the first year, and maintained high percentage of ground cover in the growing season of 

‘Tsugaru’ apple for another 2 years. When the soil was covered with G. hederacea in the orchard for 3 years, the amount of 

weed was only 114 ㎏/10a and number of weeding was also reduced about 33% compared with control as well as the other 

specie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tree growth and fruit characteristics between the native ground cover plants and the 

control; however, positive effects of native ground cover plants on soil chemical properties were found. In G. hederacea, 

available P2O4content in soils remarkably increased and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native species. In addition, 

cation (Ca, Mg and K) content in soils increased by 39% in Ca, 6% in Mg, and 11% in K at G. hederacea compared with 

control. These results suggest that G. hederacea could be advantageous in terms of reducing the amount of herbicide applied 

and the labor required for weed control, and controlling soil chemical properties; therefore, it is a good candidate for sod 

culture in an organic apple or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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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잡초와의 양 ․수분 경쟁에 따른 사과나무의 생산량 저하 정도

는 나무의 수령이나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최소 17%에

서 최대 66%까지의 생산량 저하를 야기할 수 있어 사과 재배에

서 수관하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Vysini et al., 2011). 현재 

사과 과원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관하부 관리 방법으

로는 청경재배법과 초생재배법이 있다. 제초제를 이용하는 청

경재배법은 잡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나무의 생육과 생산

성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Hogue and Neilsen, 

1987), 제초제의 지속적인 사용과 오용은 제초제 저항성 잡초의 

발생과 약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ribbs and Shribbs, 1986; Lee et al., 

2010). 반면, 피복식물 등을 이용한 초생재배법은 강우에 의한 

토양 침식을 억제시키고 표토의 구조를 개선하는 기능이 있으

며, 이외에도 광을 막고 잡초와의 양 ․ 수분 경합을 통해 잡초의 

생성을 억제하고 수확기 낙과에 따른 손상과 발생률을 낮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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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유기농 과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Cardina, 1995; Petersen 

and Rover, 2005; Ramos et al., 2010). 국내 과수원에서 초생

재배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캔터키블루그라스, 톨페스큐, 화

이트클로버 등은 수입종으로서 농가의 경영비 상승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사과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점들 중 하나는 여타 과수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상

대적으로 경영비 투입이 많다는 점이 꼽히고 있어, 초생재배를 

위한 지피식물들의 국산화는 사과 과원에서 경영비의 절감을 

통해 국내 사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과수 재배에서는 토양의 관리방법에 따라 과실의 생육과 특

성 및 토양의 물리화학성이 크게 변화 할 수 있어(Merwin et al., 

1994; Merwin and Stiles, 1994), 자생 지피식물을 이용하여 초

생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과 과원에 적합한 지피식물의 

선발과 함께 지피식물의 피복에 따른 과실의 생육특성 및 토양

의 화학성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나 현재까지 이에 대

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몇 가지 국내 자

생 지피식물이 사과 쓰가루 품종의 과실 품질과 과원에서의 잡

초발생 억제와 토양 화학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국

내 유기농 과원에서 적용 가능한 자생 지피식물의 선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재료

본 연구는 강원도농업기술원 과수원에 세장방추형 수형을 

기반으로 5.0 m × 4.0 m로 재식 된 8년생 ‘쓰가루’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시험용 자생 지피식물은 꿀풀과(Labiatae)에 속하

는 긴병꽃풀(Glechoma hederacea)과 섬백리향(Thymus magnus) 

그리고 국화과(Compositae)에 속하는 좀씀바귀(Ixeris stolonifera)

을 이용하였다. 긴병꽃풀은 국내 어느 지방에서도 식생이 가능

한 다년생 식물로서, 생육초기에는 직립으로 자라다가 일정시

간이 지나게 되면 옆으로 50 ㎝ 정도 뻗으면서 자라는 특성이 있

다. 섬백리향은 높은 산의 바위, 석회암 지대 등에서 빈번히 발

견되는 다년생 식물로서, 양지나 음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며 

평지에서도 강한 번식력이 있어 옆으로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

른 식물이다. 좀씀바귀는 메마르고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

는 다년생 식물으로서 국내의 산과 들에서 쉽게 발견이 된다. 줄

기는 높이 10 ㎝ 정도에서 지면을 따라서 성장하게 되게 갈라지

는 줄기마디에서 뿌리가 내린다. 따라서 세 개의 종 모두 지역 

적응과 번식의 문제 없이 토양을 피복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초제와 피복식물을 사용하지 않은 방임처리구는 대조

구로서 활용하였으며 각 시험구는 난괴법 3반복으로 ‘쓰가루’ 3

주씩을 배치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지피식물의 생육특성 검정

각 자생 지피식물의 생육도는 30 ㎝ (L) × 30 ㎝ (W) × 100 

㎝ (H)의 크기의 생육상자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각 식물은 

2000년 3월 10일에 정식하였으며 같은 해 8월 20일에 초장, 뿌

리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아울러 각 식물체에서 얻어진 기관들

은 온풍건조기(WFO-700, EYELA, Japan) 90℃에서 3일간 건

조 후 전자저울(BX, Shimadzu, Japan)에서 건물중을 측정을 

위해서 활용하였다. 지피식물의 피복율은 1 m × 1 m의 방향각

으로 정식된 포장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의 생육기

간 동안 20일 간격으로 조사하였으며 지피식물 처리에 따른 제

초 횟수와 잡초 발생 정도는 3년간의 생육기간 동안 5월 10일부

터 10월 10일까지 한 달 간격으로 5회씩 측정하였다. 

지피식물에 따른 나무와 과실 특성의 변화 조사

지피식물이 쓰가루 품종의 수체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

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지상부 140 ㎝에서 직

립성의 발육지 중간에서 발생된 신초의 수와 길이를 조사하였

으며, 과실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각 처리구 당 10개의 과실을 

채취하여 과실의 무게, 가용성 고형물과 산함량을 측정함으로

써 검정하였다. 과실의 무게는 전자저울(BX, Shimadzu, Japan)

을 이용하여 g단위로 측정하였으며 가용성 고형물은 과실 적도 

부위 세 부분에서 채취한 과육을 착즙하여 디지털 당도계(PAL-1, 

Atago, Japan)로 측정하여 °Bx로 표시하였다. 산 함량은 가용

성 고형물 측정 후 남은 착즙액 5 ㎖을 5배로 희석한 후 0.1 N 

NaOH로 pH 8.2까지 적정하여 소비된 양을 사과산으로 환산하

여 측정하였다.

지피식물에 따른 토양 특성의 변화 조사

지피식물에 따른 토양 특성의 변화 양상은 시험 처리 전 표토 

30 ㎝ 토양시료(2000년 3월 10일)와 처리 후 표토 30 ㎝ 토양

(2002년 11월 20일)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토양의 화학성 분

석은 표준 토양분석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Spark, 1996). 토

양의 산도는 토양과 증류수의 비율을 1:5로 혼합하여 측정하였

고, 치환성 양이온인 K, Ca, Mg은 NH4OAc로 침출시켜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기(Varian SpectrAA-55, Agi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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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owth characteristics of three native ground cover plants in ‘Tsugaru’ apple orchard

Treatment Plant height (㎝) Root length (㎝)
Dry weight (㎏/10a)

2000 2001 2002 Average

Glechoma hederacea 15.0
a

22.6
b

450
a

465
a

474
a

463
a

Thymus magnus 13.4
a

41.3
a

290
b

250
b

200
b

247
b

Ixeris stolonifera 7.2
b

25.0
b

250
b

260
b

255
b

255
b

Mean separation with 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기물은 Tyurin법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참고로 본 실험에서는 토양양분의 안정적인 공

급을 위해서 방임처리구를 포함하여 모든 처리구에 봄과 가을

에 질소, 인산, 칼륨을 시비하였으며, 각 화학비료 별 시비량은 

10a를 기준으로 2 ㎏, 1 ㎏, 2 ㎏이었다. 

통계분석

수집된 데이터는 SAS프로그램(V. 9.1.3, Cary, USA)의 PROC 

ANOVA procedure를 이용하여 Duncan’s의 다중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을 통해 평균값을 5% 유의수준에

서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실험에 이용된 지피식물들의 생육은 종류에 따라서 다소간

의 차이를 보였다(Table 1). 초장은 꿀풀과 계열인 긴꽃병풀과 

섬백리향이 각각 15.0 ㎝와 13.4 ㎝로서 7.2 ㎝로 측정된 국화과 

계열인 좀씀바귀에 비해서 약 2배 가량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피식물별 근장은 섬백리향이 41.3 ㎝로 가장 길었으며, 긴병

꽃풀이 22.6 ㎝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농가에서는 

재배기간 동안 수세 조절과 과실품질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작

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복식물의 초장이 길 경우 농작업

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본 실험에 이용된 지피 식물들의 

경우 현재 과원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콩과 피복식물들에 비

해 초장이 짧아, 과원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

었다.

긴병꽃풀의 피복율은 정식 150일 차인 9월 20일에 100%에 도

달하였으며 정식 2년차부터는 생육기간 동안 과원의 표토를 완

전히 피복하였다. 섬백리향에서 정식 1년차의 초기 피복율은 긴

병꽃풀 보다 다소 높았으나, 둑새풀의 사례와 유사하게 여름철 

하고현상으로 인해 피복율이 감소하여 정식 150일 차에도 40%

의 피복율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Jung et al., 1998). 

섬백리향의 경우 정식 2년차와 3년차에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

나 9월 하순경 피복율이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좀

씀바귀의 정식 1년차 피복율은 최대 42%에 그쳤으나 정식 후 연

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피복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9월 20일 기

준으로 정식 2년차와 3년차의 피복율이 68%와 74%에 이르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자생지피 식물의 10a당 건물중도 지피식물간

의 차이가 있었으며, 긴병꽃풀은 463 ㎏, 좀씀바귀는 255 ㎏, 섬

백리향은 247 ㎏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특히 긴병꽃풀은 재

생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년 2~3회 정도 예초 시 더 많은 유기

물의 환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생식물에 따른 피복

율과 건물중의 차이는 Nam et al. (2009)의 보고와 유사하게 군

락을 형성하는 동안 잎과 같은 광합성 기관의 확보와 다른 식물

들과의 양분 경합 등을 조절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

되었다.

지피식물의 피복에 따른 제초 횟수와 잡초의 발생량은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다. 대조구의 제초횟수는 연평균 5회였으며, 

잡초의 건물중은 10a당 348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연 5회

의 제초와 10a당 307 ㎏ 이상의 잡초를 발생시키는 섬백리향과 

좀씀바귀 시험구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긴병꽃풀의 경우 

3년간 제초 횟수가 평균 3.3회였으며 잡초의 건물중도 10a당 38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초 횟수와 잡초의 발생 억제력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수하였다. Oh et al. (2012)은 

유기농 사과과원에서 잡초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여름

철 발생 빈도가 높은 광엽잡초인 좀명아주, 명아주, 환삼덩굴 

등의 봄철 제거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Grundy et al. (1999)은 

피복식물에 의해서 잡초가 억제되는 주요한 요인은 작물생장에 

따른 경합에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따라서 긴꽃병풀 처리구

에서 잡초의 생성량이 적었던 이유는 긴꽃병풀의 경우 다른 지

피식물들보다 봄철에 빠르게 발생하여 군락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경합과정 중 광엽 잡초의 발아와 재생 등을 효율적으로 

억제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본 시험에 공시한 지피식물과 사과나무의 양분 경합을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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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eed occurrence as affected by native ground cover plants in ‘Tsugaru’ apple orchard

Treatment year No. of weeding
Dry weight of weed (㎏/10a)

z

1 2 3 4 5 Total

Control

2000 5 16 194 84 48 6 350

2001 5 20 215 100 55 10 400

2002 5 14 170 74 31 6 295

Avg 5.0 16.7
a

193.0
a

86.0
a

44.7
a

7.3
a

348.3
a

Glechoma 

hederacea

2000 5 3 49 38 5 2 97

2001 3 3 - 5 - 4 12

2002 2 - 2 - 3 - 5

Avg 3.3 2.0
c

17.0
b

14.3
b

2.7
b

2.0
b

38.0
b

Thymus magnus

2000 5 11 111 45 13 2.2 187

2001 5 13 198 95 70 5 381

2002 5 12 195 100 75 7 389

Avg 5.0 12.0
b

168.0
a

80.0
a

52.7
a

4.7
ab

319.0
a

Ixeris stolonifera

2000 5 11 181 83 32 5 312

2001 5 13 190 75 30 7 315

2002 5 14 170 74 31 6 295

Avg 5.0 12.7
b

180.3
a

77.3
a

31.0
ab

6.0
a

307.3
a

z

1: May 10, 2: June 10, 3: July 10, 4: August 10, 5: September 10.

Mean separation with 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Table 3. Effect of native ground cover plants on tree growth and fruit characteristics of ‘Tsugaru’ apple

Treatment Year No. of shoot Shoot length (㎝) Fruit weight (g)
Soluble solid 

contents (°Bx)
Acidity (%)

Control

2001 3.6 83.3 244.1 11.8 0.31

2002 4.2 81.0 257.1 11.7 0.30

Avg 3.90
a

82.2
a

250.6
c

11.8
a

0.31
a

Glechoma 

hederacea

2001 3.8 79.4 277.4 11.9 0.30

2002 4.1 80.2 268.1 12.2 0.30

Avg 4.0
a

79.8
a

272.8
a

12.1
a

0.30
a

Thymus magnus

2001 4.1 79.4 256 11.8 0.32

2002 4 77.5 258 11.9 0.33

Avg 4.1
a

78.5
a

257.0
bc

11.9
a

0.33
a

Ixeris stolonifera

2001 3.7 76.1 269 11.8 0.31

2002 4.3 78.5 261 12 0.32

Avg 4.0
a

77.3
a

265.0
ab

11.9
a

0.32
a

Mean separation with 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나무의 수체 생육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시험구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이와 같

은 결과는 3년간 모든 시험구에 화학비료를 기본적으로 공급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각 지피식물 처리에 따른 과실

특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일부처리구에서 과중만 유의적으로 

차이가 났을 뿐, 과실의 품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가용성 고

형물과 산도 등과 같은 다른 주요 과실특성에 있어서는 처리구

간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3). 하지만, 사과나

무의 착과율 있어서는 일부 지피식물의 경우 착과 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방임재배 시험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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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native ground cover plants on fruit set of ‘Tsugaru’ apple

Treatment No. of flowers pollinated No. of fruit set % of fruit set

Control 1270 926 72.9
b

Glechoma hederacea 1536 1005 77.9
a

Thymus magnus 1232 883 71.6
b

Ixeris stolonifera 1205 831 68.9
c

Mean separation with 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Table 5. Effects of native ground cover plants on soil chemical properties

Treatment year
pH EC OM P2O5 Ex. Cation(cmol/kg)

(1:5) (ds/m) (g/kg) (㎎/㎏) Ca Mg K

’00 5.8
c

0.61
c

24
a

198
b

3.96
b

1.51
c

0.59
c

Control ’02 6.0
b

0.63
b

22
a

193
b

4.04
b

1.59
b

0.62
b

Glechoma hederacea ’02 6.3
a

0.66
a

28
a

271
a

5.63
a

1.69
a

0.69
a

Thymus magnus ’02 6.3
a

0.64
a

26
a

237
ab

5.24
a

1.64
ab

0.64
b

Ixeris stolonifera ’02 6.2
a

0.65
a

27
a

244
ab

4.64
ab

1.53
c

0.67
a

Mean separation with 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착과율이 72.9%였으나 긴병꽃풀 시험구의 착과율은 77.9%로 

5% 정도의 착과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기간 동안 춘천지역에서 쓰가루 품종의 개화기는 4월 20

일부터 4월 23일로 조사되었으며 본 실험에 이용된 지피식물 중 

긴병꽃풀만이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화되어 쓰가루 품

종의 개화기와 일치하였다. 긴병꽃풀에 따른 방화곤충의 활동

을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청정재배 시험구에서는 개화시기가 

일치하는 3일간 평균 2,056마리의 방화곤충이 활동한 반면, 긴

병꽃풀의 경우 2,190마리가 활동하여 긴병꽃풀이 밀원식물로

서 방화곤충의 유인을 6.5%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긴병꽃풀이 방화곤충을 유인하여 ‘쓰가루’ 품종의 결실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사과과원에서는 안정

적인 결실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공수분 또는 수분수 혼식을 시

행하고 있다. 인공수분은 과실의 안정생산뿐만 아니라 고품질

과의 생산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인공수분을 

위해서 농가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꽃가루는 외국산으로

서 구매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품질의 문제로 인해서 

수정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일부 농가에서는 여전히 수분

수의 혼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수분수 혼식농가에서도 저

조한 방화곤충의 활동으로 인하여 결실불량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쓰가루’의 수분수 혼식재배 농가에서 긴병꽃풀을 

도입할 경우 안정적인 사과 생산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긴병꽃풀이 ‘쓰가루’ 수분수 혼식

농가에서 안정적인 착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종을 바탕으로 매개곤충의 방화특성과 

화분매개 결실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지피식물 처리에 따른 토양의 화학성 변화는 Table 5에 나타

낸 것과 같다. 토양산도는 작물의 생육과 토양 물질의 형태변화

에 영향을 미치며, 무기성분의 흡수 효율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Park et al., 2006). 본 실험 

결과 모든 시험구에서 피복 후 토양 산도가 다소 높아져 사과나

무가 생육하기 좋은 범위인 6.0-6.5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0). 특히 토마토 

시설재배에서 녹비식물이 토양 내 유기물의 함량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양이온 치환용량의 개선을 유도한 사례와 유사하게

(Jung et al., 2015), 긴병꽃풀 피복 시 방임재배구에 비해서 토

양의 화학성을 큰 폭으로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이용

하여 토양의 화학성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긴병꽃풀을 이용한 토양피복은 

잡초의 생성억제와 과원 내 토양의 화학적 특성의 긍정적 변화

를 유도 할 수 있어 국내 유기농 쓰가루 품종 과원에서 수관하부 

관리를 위한 피복식물로서 활용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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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사과원 토양의 지속적인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토양생물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Oh et 

al., 2012), 이와 관련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품종과 재

배환경에 따라서도 피복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으로 유기농 

사과원에 광범위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긴병꽃풀을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유기농 사과과원에서 초생재배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생 

지피식물 선정을 위하여 세 가지 자생식물이 잡초의 발생 및 과

실의 특성과 토양의 화학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

하였다. 지피식물의 생육은 30 ㎝ (L) × 30 ㎝ (W) × 100 ㎝ (H) 

밀도에서 측정되었으며, 조사 결과 긴병꽃풀의 초장과 건물중

이 다른 식물체들에 비해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양 피복율

이 낮았던 섬백리향과 좀씀바귀에서의 잡초 발생빈도와 발생량

은 대조구와 거의 유사하였던 반면, 토양 피복율이 높았던 긴병

꽃풀 처리구의 경우 대조구와 비교하여 잡초의 발생억제 효과

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긴병꽃풀의 개화기는 ‘쓰가루’ 

사과 품종의 개화시기 일치하여 방화곤충의 유인을 증가시켰으

며, 이에 따라 착과율의 증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지피식물의 피복에 따른 나무의 생육과 과일의 특성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토양의 화학성분은 대조구에 비

해 지피식물 처리구에서 유기물 함량과 인산 함량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험결과 전반적으로 긴병꽃풀

은 토양을 완전히 피복함으로써 잡초의 발생을 감소시켰고, 토

양 화학성도 개선하여 사과 재배농가에 초생재배용 피복식물로

서 활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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